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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큐멘터리사진작가

이나라는정녕어디로가고있는가.

인물하나를뽑자고했더니이무기를뽑아놓으니

나라도아닌나라가되었다.

술취한정신으로이나라를주무르려다가안되니

내란을일으킨것을온국민이생방송으로지켜보았는데도

적법한통치행위라우겨대면서망발을서슴지않고있다.

거기다가내란동조와방조집단의행태가가관이다보니

세계의웃음거리가되고있는것은말할것도없고.

참으로창피하다.

나라가망가지는것이창피한것이아니라

이나라의국민인것이창피한것이다.

절반에이르는우리국민스스로가이무기를숭배하면서

자초하지않았던가.

나라가이렇게망가지면결국새나라를열면되지만,

그안에우리가겪은상처의고통은어쩔것인가.

너도나도울화통에손에일이잡히지않는다고한다.

장사도안되고, 여행도떠나지못하고, 일궈놓은국격과

K-문화도무너지고있다.

그러다보니온국민을울리는참사도일어나고…….

내란을진행중인우두머리를눈앞에두고도한달이넘도록

체포하지못하고있어공권력이말이아니게되었다.

재시도하겠다고하니지켜볼일이다.

이제와새삼스럽게그죄를열거하고말것도없다.

지금도망국으로치닫는불순세력을준동하는현행범인데도

그놈의법과원칙, 그리고민주주의…….

그것도좋지만뭔가좀잘못되지않았을까하는울분이있다.

이나라에서는 법위에때법이있다는말이돌고있는데,

그때법을동원한법꾸라지들의농간을언제까지받아주고있으려나.

국민의분노는곧천심이다.

무얼얻어먹겠다고어린자식들까지데리고거리로나서고있겠는가.

이와중에그만고의역적들도그들이천심이라호도하니

지나가는개들도웃는다.

상식도저버린내란동조세력이현혹하려들지만,

자식들앞에서, 역사앞에서더이상의추태를부리지못하게해야한다.

이미망가져서보잘것없게되었지만, 그래도한줄기희망의끈은

남겨야하지않겠는가.

이몸은수양이부족해서인지끓어오르는울분을다스리지못하고

지금자리를보존하고누워비몽사몽이다.

옛양식있는선비와애국지사들의꾸짖음이들려온다.


